가족 愛 날 행사 수기
1학년 2반 10번 김호련
[image: C:\Users\ss\Desktop\김호련\송원고1210\가족의날\IMG_20150516_103356.jpg]5월 16일에 가족의 날 행사가 있었다. 가족의 날은 반별로 가족과 함께 갈 곳을 정하여 체험을 하고 오는 날이다. 우리 1학년 2반에서는 다른 반들과 조금 다르게 치즈마을을 체험학습지로 정했다. 엄마와 놀러 간다는 생각에 신났었지만 엄마가 너무 바빠서 나는 혼자서 가게 되었다. 여기서 먼 곡성까지 어떻게 혼자서 갔다 올지 걱정됐는데 같은 상무지구에 사는 호윤이 어머님께서 태워다 주셔서 무사히 갔다 올 수 있었다.
그곳에서의 프로그램은 4~5인 일조로 이루어졌다. 우리 조는 나와 의현이, 그리고 수진이와 수진이 어머님이 함께했다. 의현이와 나는 혼자 온 것과 달리 엄마와 함께 온 수진이에게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.
수진이 어머님께서 우리를 살갑게 대해주시고 재미있는 말을 많이 해주셔서 활동들에 더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.

[image: C:\Users\ss\Desktop\김호련\송원고1210\가족의날\IMG_20150516_103758.jpg]가자마자 시작한 첫 번째 활동은 피자 만들기였다. 눈에 보이는 재료들을 가지고 시키는 대로 만지니 몇 분 되지 않아 금새 그럴듯한 피자가 만들어졌다. 익지도 않은 피자를 보면서 입맛을 다셨지만 몇시간 후에나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치즈 조각 몇 개만 주워먹을 수 있었다.

[image: C:\Users\ss\Desktop\김호련\송원고1210\가족의날\IMG_20150516_105550.jpg][image: C:\Users\ss\Desktop\김호련\송원고1210\가족의날\IMG_20150516_105214.jpg]피자가 구워지길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밖으로 나와 3가지의 체험을 했다. 그 첫 번째는 송아지 우유주기였다. 태어난 지 반년도 안된 송아지들인데 그에 비해 덩치가 커서 동물들의 성장이 얼마나 빠른지 느낄 수 있었다. 우유를 입에 대자 애써 빨아먹는 모습이 조금 무섭기도, 귀엽기도 했다.
송아지들에게 우유를 준 후에 잔디썰매를 타러 이동했다. 겉으로 보기에는 경사도 완만하고 크지도 않아서 그다지 재미있을 것 같지는 않았는데 막상 타보니 아이들 모두 신나서 몇 번씩이나 탔다. 나도 4번 넘게 탄 것 같다. 너무 신나게 활동을 해서 잔디썰매의 사진은 미처 찍지 못했다.
[image: C:\Users\ss\Desktop\김호련\송원고1210\가족의날\IMG_20150516_114153.jpg]피자를 먹기 전 마지막 활동은 뻥튀기 튀기기였다.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어릴적 우리를 많이 예뻐해 주시던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하시던 일이 뻥튀기 장사여서 이번 활동은 나에게 더 특별하게 다가왔다. 크게 튀겨지는 소리를 무서워 하면서도 굳이 그걸 듣겠다며 귀를 막고 주위를 서성이던 어린 나의 모습이 떠올라 웃음이 나왔고 직접 그 기계를 돌려 본 것은 처음이라 새롭기도 했다. 마침내 뻥튀기가 뻥~ 소리를 내며 튀겨졌을 때에는 내 기억속 보다 그리 크지 않은 소리에 어리둥절했다. 아마도 어릴 때에서 같은 소리도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다.

세 활동이 모두 끝났는데도 실내로 들어갈 수 없었다. 아무것도 안하며 시간을 허비하기는 아까워서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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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언가 특별한 포즈를 하자고 말이 나와서 다같이 반신반의하고 손으로 하트를 만들었는데 생각과 달리 정말 하트 같은 하트가 나와서 뿌듯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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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mage: C:\Users\ss\Desktop\김호련\송원고1210\가족의날\B612-2015-05-16-12-07-20.jpg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짝궁이라는 인연으로 만난 수영이와 해슬이, 그리고 담임선생님과 부담임 선생님과도 사진으로 추억을 남겼다.
[bookmark: _GoBack]
[image: C:\Users\ss\Desktop\김호련\송원고1210\가족의날\IMG_20150516_121021.jpg]
드디어 만들어놓은 피자를 먹을 시간이 왔다.  찰흙으로 만들어놓은 모형 같았던 피자가 3시간이 지나자 맛있는 냄새가 풍기는 음식이 되어서 돌아왔다. 피자와 함께 무제한 스파게티까지 더해져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.

점심을 먹은 후에 치즈 만들기를 하고 난 후 공식적인 프로그램은 모두 끝났다. 하지만 우리 학급 학예부가 힘들게 준비한 레크레이션이 남아있었다. 친구들, 그리고 부모님들과 스피드퀴즈도 하고 경품 추천도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. 
본래 취지에 맞게 엄마와 함께 갈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웠다. 게다가 엄마가 곁에 없었기에 그 소중함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. 이번 가족 愛 날 행사는 많은 추억과 사진을 남겨준 소중한 시간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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